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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의 다세대 주택은 어떤 모습일까?

- 국가건축정책위원회, 26일‘제2차 미래건축포럼’개최 -

2026년, 자신의 첫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예비신부 A씨는 고민이 많다.

어린시절부터 아파트에서 생활했던 A씨는 아무래도 개인의 사생활이 확실히

보장되고 단지내 편의시설도 많은 아파트가 더 끌린다.

하지만 예비신랑 B씨는 동네를 누비고 다니며 이웃들과 정겹게 지내던 기억을

떠올리며 주택가에 살고 싶어 한다. 게다가 요즘의 다세대주택은 주택성능,

주변환경, 주차, 안전 등 모든 것이 아파트에 부족할 것이 없다는 말에 A씨의

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.

□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(위원장 제해성, 이하 “국건위”)는 건축 

분야의 미래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는 미래건축

포럼 의 두 번째 포럼을 10.26.(수)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(경복궁 

서남측)에서 개최한다.

□ 미래건축포럼은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가 사는

생활공간의 미래를 상상하고 자유롭게 논의하기 위하여 국건위가 

마련한 장으로

ㅇ 지난 제1차 포럼(주제:미래자동차와 건축과 도시)에서는 이동 수단 등 

다른 분야의 변화가 건축과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다루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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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번에 개최되는 제2차 미래건축포럼은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

삶의 터전인 주거 공간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

ㅇ “국민이 행복한 건축, 미래의 다세대 주택”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

대표적인 서민 주거인 다세대주택(다가구주택 포함)의 생활환경

개선과 미래 가능성을 집중 논의하기로 하였다.

□ 이날의 발제는 수목건축 서용식 대표와 ㈜한샘의 김동건 이사가 

맡아서 각각 미래의 다세대주택과 주거의 전망을 발표하고,

ㅇ 이후 학계, 업계(건축사, 대기업), 연구기관, 부동산전문가 등이 두루 

참여하여 미래 다세대주택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고성능화 가능성,

산업 생태계의 형성, 정책·제도적 지원, 부동산 상품가치 가능성에

대하여 다각도로 패널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.

ㅇ 이번 포럼 또한 1차 포럼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

누구나 흥미를 갖고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

진행되며, 행사 종료 후 주요 내용을 누리집(www.pcap.go.kr),

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.

□ 국건위 제해성 위원장은 “하나의 건축물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

다세대주택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주거 형태

이나,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낮은 주택성능, 생활 편의시설 미흡,

주차난 등 아파트에 비해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다.”고 말했다.

ㅇ 아울러 “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

다세대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체계화가 필

요하다“며, 이번 포럼에서 다세대주택에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

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새로운 주거 모델로서 

다세대주택이 보편화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기대

감을 표했다.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

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원팀 홍성준 사무관(☎ 02-397-550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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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제2차 미래건축포럼 포스터


